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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에 대한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해왔고 지금은 20대 이후의 모든 연령대에서 커피가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생활의 필수 소비품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커피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커피 산업계는 물론이거니와 학계에서

도 커피소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커피는 종류가 다양하고 커피를 소비하는 동기와 커피소비 태도도 연령이나 라이프스타일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연 결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커피 소비동기의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하

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80부가 회수되었고, 이들 중 설문의 응답이 불성실한 10부를 제외한 470부를 최종분석

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Ver 18.0 버전을 사용하여 타당성분석, 요인분석, 신뢰성분성, 군집분석,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을 요인분석한 결과 웰빙추구, 맛추구, 분위기추구, 외식추구, 인스턴트추구, 경제성추구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커피소비동기를 요인분석한 결과 웰빙소비동기, 기분전환 소비동기, 사회적 소비동기, 습관적 소비동기, 정서적 소비동기 등 5

기지 유형으로 소비동기가 분류되었다. 주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프 스타일은 커피소비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라

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커피 소비동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라이프스타일은 커피소비동기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커피 소비동기의 차

이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습관적 소비동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4가지 세부 가설이 모두 라이프스타

일 유형에 따라 커피소비동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주제어: 라이프스타일, 커피소비, 커피소비자, 커피소비유형, 커피소비동기 

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 커피의 소비증가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나라들보다 5배 이상 더 높고, 2011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커

피 시장규모는 3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한다(Central 
America Data, 2013). 또한 최근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한

국의 커피 소비 성장률은 지난 4년간 30%이상 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커피 소비시장의 증가는 젊은 세대들의 

서양화와 고급 커피의 소비증가가 큰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제인구의 절반이상이 

하루에 한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다고 한다(The Korea Times, 
2013a; 2013b). 오늘날 한국에서는 커피가 단순히 마시는 음료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및 문화적 의미

를 가진 복합 소비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커피가 현대인들의 소비생활의 중요한 소비항목의 하나로 

점차 자리를 잡아 감에 따라 커피소비와 관련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초기에는 단순히 커피의 기호도나 인식도를 

조사하는 단계에서 최근에는 커피의 소비형태, 커피전문점, 
커피의 이용형태, 커피와 건강, 커피소비 만족도 그리고 커피

와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커피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커피의 이용형태도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속에서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커피소비동기에서도 

차이에 관한 연구도 관심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도 

커피의 소비동기에 관한 논문도 있었고, 라이프스타일과 관련

된 국내외의 많은 논문들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

타일과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커피소비동기의 영향관계

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을 

기존의 선행연구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웰빙추구, 맛추

구, 분위기추구, 외식추구, 인스텐드추구, 경제성추구 등 6가
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커피의 소비동기를 웰빙적 소비동기, 
기분전환적 소비동기, 사회적 소비동기, 습관적 소비동기, 정

서적 소비동기 등 5가지로 분류를 하였다. 또한 라이프스타일

과 커피 소비동기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라이프스타

일 유형에 따른 커피 소비동기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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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2.1 커피 소비동기에 관한 선행연구

2.1.1 정서적, 기분 전환적 및 사회적 소비 동기

커피 소비 동기를 요인별로 나누어 볼 때 정서적 동기는 커

피 섭취 후 심리적인 효과(Psychological effect)를 볼 수 있는 

동기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느끼거나, 머리가 맑아지고 일에 

집중도가 높아짐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

는 동기이다. 기분 전환적 동기(mood)는 커피를 마시면 우울

한 기분을 좋아지게 한다거나, 고민을 극복하는 등의 긍정적 

인 사고의 기분 위주의 동기를 말한다. 사회적 동기는 멋, 분

위기, 사회적 동질감, 친구와의 친밀감 등을 이유로 함께 모

여 마시게 되는 동기를 말한다.
Steptoe와 Wardle(1999)는 술과 커피, 그리고 차를 마실 때 

그것들이 그날의 기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관해 연구

해 본 결과, 술은 매우 낙관적이거나 불안할 때 마시지만 커

피와 차는 전체적으로 그날의 기분과는 지속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일과 관계되었을 때의 소비 영향을 

보면, 업무에 시달리는 남자의 경우는 높은 불안감을 느낄 때 

커피를 많이 마시고, 여자의 경우 사회적, 가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일에서 편안함을 느낄 때 커피보다는 차를 더 

많이 마신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술, 커피, 차는 남녀

차이, 섭취 동기 요인, 일에 관한 스트레스 등과 강하게 연결

되어 있고 다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Vlahović와 Novi(2012)는 세르비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세르비아 사람들은 커피를 매일 섭취해야 할 필수적

인 식음료로 생각하며, 커피를 마시는 것이 사람들의 모든 사

교 장소와 미팅에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가 되면서 이

것을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목표는 

세르비아인의 커피 섭취와 수요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비 동

기, 소비자의 기호도, 만족도, 소비 태도에 부합하는 커피 제

품에 관한 세르비아인들의 의식에 관한 모든 조사가 반영되

었다.
Graham(1988)은 커피와 차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의 타인 의

존성과 이에 따른 문제들에 관한 관계를 알코올 중독자들의 

행동패턴에 의거해 예상해 본 연구로 18가지 사항을 4가지로 

요인 분석한 바 있다. 2가지는 사회적 요인(사회성, 음료)이고 

2가지는 개인적 특성(자극, 안정)인데, 결과적으로 안정과 자

극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었고 음료는 그 다음, 사회적 요인은 

가장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결과는 술을 마

실 때 나타나는 행동 패턴과 일관적으로 일치한다는 연구결

과를 발표하였다. 
Cowan(2005)의 연구에서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까

지 차를 즐겨마시던 영국인들이 혁명적으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고, 커피 하우스가 성행했던 배경을 서술하며 3가지의 

요인을 크게 꼽았다. 그것은 지적 호기심과 상업, 그리고 시

민사회의 형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사회적 요인이 영국인

들의 혁명적인 커피소비문화를 바꾼 사례를 기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Waxman(2004)은 플로리다의 탈라하세에 위치한 3군데의 커

피숍에 자주 모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사진, 설문

을 사용해 그곳에서 "community"를 형성할 수 있었던 배경과 

그 원인 등을 분석한 바 있다. 그 요인들을 4가지 군집으로 

나누어보았는데, 커피숍의 외관에 반한 “물리적 특성(physical 
characteristics)”, “사람들이 좋아서”, “이벤트와 활동”, “커피숍

의 정서와 분위기”이다. 커피숍은 커피를 마시는 장소이지만, 
그 3곳은 커피의 맛은 물론 그 외의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소비자의 구매를 계속 촉진시켰다는 결

과를 도출했다. 

2.1.2 친숙/습관적 및 중독적 소비 동기

커피를 마시는 습관적 동기란 커피가 본인에게 친숙한 음료

이며, 별다른 대체 음료가 없어서 그저 습관으로 마시는 동기

를 말한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중독적 소비 동기를 야기하

게 되는데 이것은 카페인 효과가 너무 좋아서 많이 마시거나, 
정신이 몽롱해지는 환각적 증상을 즐기거나,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병적인 동기를 말한다. 이런 동기는 건강 위험 인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본인의 건강 위협을 인지하지 못한다. 결과적

으로도 커피를 마시는 습관적 동기와 중독적 소비 동기는 건

강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동기 부여가 된다. 
Hindmarch 등 (2000)의 연구에서는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 커

피, 차를 보통으로 마셨을 때, 인지수행능력과 심리적 활동 

그리고 밤의 질적인 수면 측정을 해본 결과 인지수행능력과 

심리상태는 밤과 낮 모두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마시는 양을 

늘리는 경우 인지적 심리적 능력은 계속 향상되지만 수면의 

양과 질을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였다. 
안윤정(2010)은 성인들의 카페인 함유 음료에 대한 지식, 태

도 및 섭취 실태 조사를 하였다. 남성은 탄산음료, 식혜나 수

정과, 박카스, 홍삼 액의 순으로 주로 섭취하고, 여성은 커피 

선호가 가장 높았다. 성인들의 음료를 통한 카페인 1일 섭취

량은 평균 64.42mg 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대상자들은 카페

인의 인체 위해성에 대하여 인지가 높았고 섭취 부작용으로

는 불면증, 속 쓰림 등을 보고하였다. 식품의 영양표시에는 

카페인 함량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Hughes 등 (1991)의 연구는 하루에 3잔에서 7잔까지의 커피

를 마시는 22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커피를 절제

했을 때 나타나는 주요 현상은 “경련”이었다. 디카페인 커피

로 대체 했을 때도 역시 두통 증상을 호소했고, 때때로 금단 

현상과 같은 이상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Benowitz 등 (1989)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커피 소비에 대

한 비교 분석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흡연자들은 

평균 비흡연자보다 커피를 많이 섭취하고 카페인 대사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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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

자들이 금연을 하였을 때는 체내 카페인 대사가 줄어들고, 남

아있는 카페인 양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카

페인 증가는 심장 질환의 증가와 커피를 많이 마신 산모의 

저체중 아이 출산의 증가와 연결 될 것이라는 가설 아래 혈

장 농도를 측정하였다. 결과는 금연을 하였을 때 혈장 농도가 

12주에서 26주 사이에 2배로 증가되었고, 카페인 농도는 26주 

이후 급속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Freedman 등(2012)은 커피섭취와 사망률에 관한 연구를 실시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심장병, 뇌졸중, 암의 발병에 의한 

사망 시는 제외하였다. 결과는 커피가 사망률은 낮춰주는 역

할은 하였지만 커피 섭취가 하루에 4잔 이상 지나치게 많은 

그룹의 사람들은 담배나 술을 역시 많이 섭취하므로 이 부분

에서는 사망률이 높아졌다. 커피를 적당량 섭취했을 때가 건

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2.1.3 웰빙적 동기: 긍정적 효과로 인한 정신적

및 건강 소비 의도

커피를 마셨을 때의 긍정적 효과는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나 

발병 억제 등의 건강에 유익한 결과들이 많다. 여기에서는 정

서적인 커피 소비 동기와 커피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한 지속

적인 커피 섭취를 지향하는 소비 의도를 말한다. 
Kato 등(2009)의 연구에서는 일본 중장년층(40-69세)을 대상

으로 한 심리적 원인과 커피 소비, 그리고 당뇨 발병 노출 위

험에 관하여 처음 조건이 주어진 집단(코호트)에 대하여 이후

의 경과와 결과를 알기위해 미래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법으

로 10년 동안 지속적인 관찰이 이루어졌다. 정신적 스트레스

와 당뇨 발병의 위험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하루 3잔 이하의 커피를 섭취할 때에는 연관이 없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고, 오히려 4잔 이상의 커피를 매일 섭취

할 경우는 당뇨 위험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왔다. 
Higdon과 Frei(2006)의 연구에서는 커피와 건강에 관한 역학

연구인 epidemiological research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커피 섭

취가 건강에 유익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로는 제2형 당뇨병

과 같은 만성 질환을 발병을 억제시키고, 파킨슨씨병과 간질

환(간 병변과 간암)의 발생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

다. 
Greenberg 등(2006)의 연구는 커피와 건강에 관한 review 

article로서 지난 4년 동안의 역학연구에서 카페인 커피와 디

카페인 커피 모두에서 당뇨병의 발병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하였지만 반대로 커피 섭취 후 당뇨수치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커피와 체중에 관해서도 커피 섭취는 체중 감소에 영

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하지만 반대의 결과가 존재하는데 이

것은 체중감소가 카페인만이 아닌 클로로겐산과 퀸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카페인 커피가 

아마도 더 내당능과 인슐린의 증가를 도와 발병 원인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보고 향후 더 세심하고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Lucas 등 (2011)의 연구는 장기적인 연구 결과로 커피 섭취

가 증가함에 따라 우울증 위험 요소가 감소하는 것을 알아내

었다. Tanskanen와 Tuomilehhto(2000)는 자살 위험 요소도 낮

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향후 이점에 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서 우울증 예방에 일반적 커피 섭취가 기여할 수 있

다는 확실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Gillies와 Brikbeck(1983)의 연구에서는 뉴질랜드의 성인남녀

를 대상으로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해 차와 커피 섭취에 관해 

조사하였다. 차와 커피에 함유된 미네랄의 농도를 하루에 섭

취한 미네랄로 계산하였다. 결과는 뉴질랜드 성인들에게 차는 

“망간”섭취의 좋은 원천이었고, 적정량의 칼륨을 포함하고 있

었다. 커피에는 칼륨이 좀 더 많고 적정량의 망간도 있었다. 
찻잎과 커피원두에는 구리, 아연, 나트륨, 칼슘 그리고 철 성

분이 있지만 추출하는 과정에서 너무 낮은 함량만이 남겨진

다. 하지만 추출 과정에 사용된 물에 포함된 미네랄이 하루 

권장량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Imatoh 등(2011)의 연구에서 커피와 제 2형 당뇨와의 관련성

에 초점을 둔 연구를 실시하여 커피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

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비만과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adiponectin 의 수치에 관한 역학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

였다. 결과는 일본 성인 남자의 경우 커피 섭취 후 아디포넥

틴의 수치는 증가하여 제 2형 당뇨병 감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증명한 바 있다.
Sudano 등(2005)의 연구에서 커피 섭취 후의 정신적 스트레

스에 관한 심혈관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하였는

데, 일반적으로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적 스트레

스에 대해 심혈관 반응과 심장 박동의 증가한다는 연구결과

를 발표하였다. 반면에 보통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반

응이 둔화되었다. 카페인 물질만으로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카페인 이외의 커피를 구성하는 물질

은 심혈관계에 자극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Bonilha(2004)의 문헌 검토에 의하면 42살의 남자의 케이스

의 특이한 증례보고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 남자의 커피 식이 

습관에 의해 뇌전증(간질) 발작 빈도수가 달라졌다는 결과이

다. 이것은 식이습관이 뇌전증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

다는 이전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커피를 많이 마시는 이 

환자가 커피를 중단했을 때 자주 뇌전증 증세를 보였고, 이 

남자에게는 뇌전증 치료에 이전까지의 커피 섭취가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Petracco와 Viani(2005)에 의하면 커피 섭취와 건강에 관한 

긍정적인 면을 언급하였다. 세계인들의 커피 섭취 특성과 커

피 품질에 관한 고찰과 카페인 성분의 우려에 관해서도 건강

에 유익하다는 논문을 예시로 사용하여 커피 적정량 섭취를 

권고하였다. 무엇보다도, 커피는 단순히 카페인 성분만을 가

지고 있지 않은 그 이상의 건강상 효율적인 것이 있다고 주

장했다.



정자영 ․ 김광진

56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8 No.2

<표 1> 차와 커피의 카페인 효능 

Hindmarch

등(1998)

1) 차의 섭취는 물과 달리 일시적인 임계융합주파수의 증가가 
있었다.

2) 각성과 인지 수행 능력의 지속적 감소를 막아주었다 .
3) 차와 커피의 효과는 비슷했지만 차 섭취 후 임계융합 주파수가 
좀 더 안정적이었다.

Steptoe&

Wardle

(1999)

1)커피와 차의 섭취는 기분과 상관없다.

2)술을 제어할 정도로만 마시면 긍정적인 기분 상승과 낮은 
불안감을 느낀다.

Quinlan등
(2001)

1) 차와 커피 모두 기분을 좋게 만든다. 음료형태나 카페인 용량 
투여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2) 카페인은 열정적 흥분에 영향을 끼친다. 용량 투여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Hindmarch

등(2000)

1) 카페인 음료를 반복적인 섭취하면 인지 능력과 정신운동수행을
  하루 종일 유지시킨다.

2) 차와 커피를 하루 종 일 섭취하면 효과는 비슷하지만  차 
섭취가  수면장애를 조금 덜 일으킨다.

Scott등
(2004)

1) 차를 안 마셨을 때에 비교해서 차를 마시면 피로를 감소시킨다.

Hintikka등 
(2005)

1) 매일 차를 마시면 안 마시는 사람들보다 우울감이 낮고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다.

Shimbo등 
(2005)

1) 녹차 섭취와 정신병, 건강은 관계가 없다.

2) 여성들이 매일 카페인을 섭취하면 병과 건강이 안 좋은 높은  
발병위험과 관계가 있다.

2.2 커피와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선행연구

2.2.1 라이프 스타일

 

 오염곤, 김광진(2012)은 최근 한국에서 급성장한 커피 산업

은 이젠 기호품이 아닌 필수 음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와 차이에 관한 커피 소비 행

동 고찰이 필요하며 이것을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살펴보았

다. 총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는데. 건강추구 라이프스타일, 
외식추구 라이프스타일, 맛추구 라이프스타일, 계획구매 라이

프스타일, 편리성추구 라이프스타일로 나타났다. 커피소비행

동은 식생활라이프스타일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커피시

장에서 소비자의 식생활라이프는 소비자 행동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하였다. 
 고범석과 김현철(2012)은 현재의 여성은 소득 증가와 구매

력 향상,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해 라이

프스타일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20.30대 여

성고객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한 결과 커피전문점 선

택속성에 대해서는 기능적 선택속성, 감성적 선택속성, 경제

적 선택속성이 채택되었으며 건강 추구형, 미각추구형이 기능

적 선택 속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커피 한잔을 마시더라도 커피의 가격이나 브랜드

보다 커피 맛, 위치, 교통, 메뉴 등을 중요시하는 것을 의미한

다. 감성적 선택속성에 미치는 유의한 정(+)의 영향은 커피 

브랜드나 유행보다는 분위기나 서비스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는 결과였다.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경제적 선택 속성에 미

치는 영향은 식풍의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이용자들은 커피의 

가격이나 할인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채선주(2011)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커피 소비 행동 연구

에서 적극적 생활추구집단, 편익 추구집단, 식생활 무관심집

단의 3개의 군집으로 확정하여 이에 따른 커피소비행동을 파

악,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는 

한국에서는 아직도 인스턴트커피가 일반적임을 검증하였고, 
“적극적 생활 추구 집단”이 하루 평균 커피를 마시는 횟수가 

가장 많았고, 커피를 마시는 목적은 향과 맛이 좋아서, 크림

과 프림은 넣지 않고, 고칼로리에 주의하며 외식비와 커피지

출비가 가장 많다고 하였다.
 Kim 등(2011)의 연구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음료, 라이프 스

타일, 식습관, 그리고 단맛 인지를 한국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407명의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한주에 3개 이상 

음료를 구입하는 "frequent consumption group" 학생들은 과일 

주스, 커피, 스포츠 음료, 탄산음료 등을 자주 마시고, 우유와 

차는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간식을 자주 하며, 끼니를 자주 

거르는 편이고, 외식을 자주 하며, 가공음식, 단음식과 술을 

즐긴다고 하였다. 
 이소영 등(2006)의 연구에서는 연령별에 따른 커피에 대한 

인식 및 기호도에 관한 연구로 10대들은 캔커피를 애용하고 

20대가 넘으면 자판기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하였다. 20대는 

커피를 매일 마시지 않고, 30대는 하루에 두 잔, 40대와 50대
는 하루에 한 잔의 커피를 마신다. 10대와 20대는 자판기 커

피를 자주 이용하고 30대부터 50대는 캔 커피를 애용한다고 

하였다. 커피 인식도에서는 커피는 맛있다(M=3.62), 향이 좋다

(M=3.94)는 보통 이상 p<.001 로 평가되었다. “구입이 편리하

다, 값이 저렴하다, 졸음을 방지해 준다”의 항목도 좋게 평가

되었지만 “식욕을 돋워 준다, 소화를 촉진시켜 준다, 다이어

트에 좋다, 머리를 맑게 해 준다, 원기 회복에 좋다, 변비예방

에 좋다, 성인병 예방에 좋다” 등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연구결

과를 발표하였다.
 정혜경 등(2011)은 커피를 이용하는데 있어 소비자의 특성, 

건강에 대한 기호도, 경제적 수준 등이 영향을 끼치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커피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가 달라질 가능

성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섭취횟

수, 비용 차이와 품질에 관한 인식과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결

과를 도출하였다.
 

2.2.2 커피 많이 마시는 사람들 라이프스타일

Schwarts등(1994)은 차를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서 커피를 마

시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은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피와 심장병발병의 혼동 변수가 되어왔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25세부터 64세까지의 남, 녀 2,400명을 대상으로 4
가지 행동패턴: 흡연, 식사, 음료섭취, 운동과 라이프스타일 

요인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고기나 

소시지류 등의 살찌는 음식을 좋아하고, 레모네이드를 즐겨 

마신다. 차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신

선한 과일이나 쥬스를 좋아하고 미네랄 음료와 운동을 좋아

하는 사람도 역시 커피보다는 차를 선호했다. 커피와 가장 강

한 관계는 흡연이었다. 흡연을 줄이려는 노력한다면 알콜 음

료를 역시 줄이려고 하였다. 커피와 심장병 발병은 라이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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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에서 먼저 원인을 밝혀야 한다.
 Leviton 등(1993)의 연구에서는 미국인 성인 2,706명 전화 

응답 조사 결과, 커피 섭취와 관계된 개인적 경험과 특성이 

혈관 질환과 불치병 위험인자를 야기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가장 높은 수치인 하루에 5∼6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

람들은 평균 429mg의 카페인을 섭취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과 달리 더 많은 술을 마시고, 비타민 영양제나 식이섬

유, 건강식품을 덜 먹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고위험 인

자를 가진 사람들이 카페인이나 커피 섭취에 영향을 받는다

기보다 상대적으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의 특성이 건

강증진을 위한 행동패턴에 영향을 끼친다는 가설이 더 일관

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Puccio 등(1990)은 미국 남 캘리포니아 성인 거주자 중 커

피 섭취하는 사람들의 집단화된 동질성과 아테롬을 발생시키

는 행동양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아테롬은 관상동맥과 말초신

경에 주로 침전되는 콜레스테롤과 단백질 성분을 말한다. 결

과는 남자들은 카페인 커피를 즐겨 마시고 여자들은 디카페

인 커피를 주로 마셨다. 카페인 섭취자들은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 술을 더 마시고, 포화 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이 

든 음식을 즐기고, 운동을 덜 하였다. 흡연과 운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량반응관계인 dose-response를 보여주었다. 위험요

인과 집단의 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말한다. 디카페인 섭취

자들에게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런 위험 요인으로 인해 

심장병이나 만성질환을 유발하므로 라이프 스타일과 건강에 

관한 문헌의 양성이 필요하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가설의 설정

가설 1. 라이프스타일은 커피 소비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 1-1. 라이프스타일은 웰빙/건강적 소비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라이프스타일은 기분전환적 소비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라이프스타일은 사회적 소비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라이프스타일은 친숙/습관적 소비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라이프스타일은 정서적 소비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커피 소비동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웰빙/건강적 소비동기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기분전환적 소비동기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사회적 소비동기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4.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친숙/습관적 소비동기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5.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정서적 소비동기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3.2 자료 수집 및 분석

3.2.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이상의 성인으

로 커피전문점 등에서 커피를 소비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3월 1일부

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실시하였다. 커피전문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여 480부가 회수되었고, 이들 중 설문의 응답이 불성실한 10
부를 제외한 47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2.2 척도구성 및 측정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설문 문항들은 기존의 선행연구에

서 사용된 문항들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일부 문항들은 연

구의 연구목적과 연구의 필요에 맞게 새로운 설문 문항을 개

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척도구성 및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설문 문항은 Schwarts등(1994), 

Kim 등(2011), Leviton 등(1993), 오염곤, 김광진(2012), 고범석

과 김현철(2012)의 연구를 바탕으로 26개의 설문항목을 추출

하였고, 또한 커피소비동기와 관련된 설문은 Steptoe와 

Wardle(1999), Graham(1988), Vlahović와 Novi(2012), 
Waxman(2004), Tanskanen와 Tuomilehhto(2000), Lucas 등 

(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30개의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이

들 설문항목들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범주 중 한 곳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성

별, 연령, 결혼여부, 직업, 학력, 거주지, 월평균소득, 월평균외

식비 등 8개의 항목을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커피 소

비와 관련된 설문은 커피를 마시는 형태나 실태와 관련된 설

문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3.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Ver.18.0을 이용

하였다. 통계분석방법으로 빈도분석과 신뢰성분석, 요인분석

(factor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군

집분석(cluster analysis),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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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빈도분

석을 실시하였고, 커피소비동기와 라이프스타일 등의 개념변

수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

도구의 신뢰성은 신뢰성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라이프스

타일과 커피소비동기의 영향관계는 다중회구분석으로 분석하

였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커피소비동기의 차이와 인구통계

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t검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4.1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분포에

서 남성 186명(39.6%), 여성 284명(60.4%)이었고, 연령은 20대 

204명(43.4%), 30대 97명(20.6%), 40대 107명(22.8%), 50대 이

상 62명(13.2%)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서는 기혼 255명
(54.3%), 미혼 215명(45.7%)이었고, 직업은 학생 159명(33.8%), 
사무직/공무원 107명(22.8%), 서비스/판매직 97명(2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하 217명
(46.2%), 대학교 졸업 211명(44.9%) 등이었으며, 거주지는 서

울 261명(55.5%), 인천/경기 179명(38.1%), 지방/기타 30명
(6.4%)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 166명(35.3%), 100
∼200만원 미만 150명(31.9%)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월평균 

외식비는 10∼20만원 미만 176명(37.5%), 20∼40만원 미만 등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는 개념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Kaiser 정규

화가 있는 직각회전인 베리맥스 방식(varimax rotation method)
을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

시하였고, 고유값(eigenvalue)을 기준으로 1.0보다 크면서 요인 

적재량이 0.5이상인 경우를 유효한 변수로 판단하였다. 신뢰

성 분석에서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계수를 구하여 측

정변수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였으며, Cronbach's α계수의 값

이 0.6이상이면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2.1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에서

와 같이 고유치 1.0이상인 6개 요인이 도출되었고, 전체 변량

은 61.539%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특성에 따라 요인 1은 웰

빙추구 라이프스타일, 요인 2는 맛추구 라이프스타일, 요인 3
은 분위기추구 라이프스타일, 요인 4는 외식추구 라이프스타

일, 요인 5는 인스턴트추구 라이프스타일, 요인 6은 경제추구 

라이프스타일이라 명명하였다. 이들 요인의 신뢰성 분석 결과 

Cronbach's α계수가 0.6이상으로 나타남으로써 신뢰성이 확보

되었다.

<표 2> 연구대상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86 39.6

여성 284 60.4

연령 

20대 204 43.4

30대 97 20.6

40대 107 22.8

50대 이상 62 13.2

결혼여부
미혼 255 54.3

기혼 215 45.7

직업

학생 159 33.8

전문직 39 8.3

사무직/공무원 107 22.8

서비스/판매직 97 20.6

주부/무직 32 6.8

기타 36 7.7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217 46.2

대학교 졸업 211 44.9

대학원 재학이상 42 8.9

거주지

서울 261 55.5

인천/경기 179 38.1

지방/기타 30 6.4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66 35.3

100-200만원 미만 150 31.9

200-300만원 미만 73 15.5

300-500만원 미만 50 10.7

500만원 이상 31 6.6

월평균
외식비

5만원 미만 48 10.2

5-10만원 미만 93 19.8

10-20만원 미만 176 37.5

20-40만원 미만 112 23.8

40만원 이상 41 8.7

합 계 470 100.0

4.2.2 커피 소비동기

커피 소비동기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 1.0
이상인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전체 변량은 71.677%였다. 
각 요인의 특성에 따라 요인 1은 웰빙/건강적 소비동기, 요인 

2는 기분전환적 소비동기, 요인 3은 사회적 소비동기(4항목), 
요인 4는 친숙/습관적 소비동기, 요인 5는 정서적 소비동기라 

명명하였다. 이들 요인의 신뢰성 분석 결과 Cronbach's α계수

가 0.7이상을 보여 신뢰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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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라이프스타일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Component

1 2 3 4 5 6

웰빙추구 라이프 스타일

음식을 먹을 때 영양가를 고려하는 편이다 .809 .031 .130 .131 .013 .087

인스턴트식품은 되도록 먹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780 .034 .011 -.081 -.153 .086

유기농이나 웰빙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이다 .750 .238 .029 .019 .045 .136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가려먹는다 .745 -.056 .163 .070 -.049 .118

건강식품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699 .097 .137 .230 -.024 .125

비만을 고려한 식생활을 한다 .647 -.130 .134 -.047 -.081 .071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들어간 음식을 싫어하는 편이다 .600 .049 -.265 .041 -.087 .048

맛추구 라이프 스타일

맛있으면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이다 .055 .786 .186 .136 -.012 -.057

맛의 차이를 잘 느끼는 편이다 .148 .770 .064 .032 -.008 .301

음식 선택에 있어 맛을 우선시 하는 편이다 -.106 .680 .164 .080 .267 .023

맛 집을 찾아다니면서 먹는다 .065 .657 .222 .374 -.026 -.046

분위기 추구 라이프 스타일

음악이 있는 곳을 좋아한다 .120 .155 .822 -.019 .068 .089

분위기가 있는 곳을 좋아한다 .138 .209 .797 .037 .079 .009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022 .143 .699 -.011 .033 .153

외식추구 라이프 스타일

휴일에는 가족과 함께 자주 외식을 하는 편이다 .107 .110 .010 .817 -.028 -.042

다소부담이 되더라도 외식을 하고자 하는 편이다 .093 .231 -.005 .799 .015 -.019

외식은 집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맛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008 .046 -.017 .638 .188 .049

인스턴트 추구 
라이프 스타일

식사나 식사 준비에 드는 시간이 짧은 것이 좋다 -.025 .078 -.098 -.055 .771 -.137

바쁠 때는 빵, 우유, 커피, 시리얼 등으로 식사를 해결한다 -.011 -.043 .249 .120 .719 .104

인스턴트식품을 자주 먹는 편이다 -.327 .151 .090 .184 .674 -.053

경제추구 라이프 스타일

식료품을 충동적으로 구입하지 않는 편이다 .102 .046 .059 -.091 -.107 .830

여러 가게나 제품을 보고 가격을 비교한 후 물건을 사는 편이다 .139 .124 .276 .060 .140 .655

식료품 구입 전에 목록을 작성 하는 편이다 .352 -.014 -.021 .040 -.108 .605

eigenvalue 4.006 2.399 2.226 2.032 1.772 1.719

누적변량 % 17.417 27.846 37.526 46.361 54.066 61.539

Cronbach's α .857 .771 .771 .682 .625 .603

4.3 가설 검증

4.3.1 라이프스타일이 커피 소비동기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라이프스타일이 커피 소비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값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고, 커피 소비동기의 5개 하부요인별로 라이프스타일의 영향

력을 확인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인구통계적 특성을 통제변인

으로 투입하였으며,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문제는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으로 

파악하였다. 

4.3.1.1 라이프스타일이 웰빙/건강적 소비동기에 미치는 영향

라이프스타일이 웰빙/건강적 소비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2.020로서 

p<.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7.9%(R2=.079)로 나타났

다. 변수들 간의 투입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VIF값이 1.045∼4.933로서 10이하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웰빙/건강적 소비동기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인구통

계적 특성 중에서 결혼여부(β=-.192, t=-2.467, p<.05)와 월평

균 외식비(β=-.123, t=-2.245, p<.05)가 부(-)적 영향을 주고 있

었다. 다시 말해서, 기혼이거나 월평균 외식비가 높을수록 커

피를 소비하는데 있어 웰빙/건강적 동기가 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의 경우 웰빙추구 라이프스타일(β=.103, 
t=2.108, p<.05)과 외식추구 라이프스타일(β=.140, t=2.888, 
p<.01)이 웰빙/건강적 소비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맛추구 

라이프스타일(β=-.100, t=-2.111, p<.05)과 분위기추구 라이프

스타일(β=-.106, t=-2.182, p<.05)은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

었다. 

<표 4> 라이프스타일이 웰빙/건강적 소비동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웰빙/건강적 소비동기

β t P

성별(남성=0, 여성=1) -.038 -.723 .470

연령 .039 .433 .665

결혼여부(미혼=0, 기혼=1) -.192 -2.467* .014

직업(기타=0)

- 직업1(학생=1) -.110 -.962 .336

- 직업2(전문직=1) -.012 -.183 .855

- 직업3(사무직/공무원=1) -.075 -.906 .365

- 직업4(서비스/판매직=1) .017 .204 .838

- 직업5(주부/무직=1) -.030 -.477 .633

학력 -.071 -1.178 .239

거주지(지방/기타=0)

- 거주지1(서울=1)
.085 .853 .394

- 거주지2(인천/경기=1) .063 .622 .534

월평균 소득 .136 1.732 .084

월평균 외식비 -.123 -2.245* .025

웰빙추구 라이프스타일 .103 2.108* .036

맛추구 라이프스타일 -.100 -2.111* .035

분위기추구 라이프스타일 -.106 -2.182* .030

외식추구 라이프스타일 .140 2.888** .004

인스턴트추구 라이프스타일 .008 .173 .863

경제추구 라이프스타일 -.021 -.464 .643

F 2.020**

R2 .079

*p<.05, **p<.01

이 결과를 통해 건강이나 웰빙을 추구하거나 외식을 추구하

는 라이프스타일이 높을수록 건강이나 웰빙을 고려하여 커피

를 소비하는 동기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맛이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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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높을수록 건강과 웰빙을 고

려한 커피 소비동기가 낮아지고 있었으므로 웰빙/건강적 커피

소비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맛과 분위기보다는 웰빙 혹은 

외식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소비자에 접근하는 것

이 효과적이라 할 것이다.

4.3.1.2 라이프스타일이 기분전환적 소비동기에 미치는 영향

라이프스타일이 기분전환적 소비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4.327로
서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1.0%(R2=.110)로 

나타났다. 변수들 간의 투입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

성을 진단한 결과, VIF값이 1.045∼4.933로서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구통계적 특성 중에

서는 연령(β=.258, t=2.971, p<.01)과 학력(β=.259, t=4.446, 
p<.001)이 기분전환적 소비동기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그러므로 연령이나 학력이 높은 커피 소비자들이 마음

이 편안해지거나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진다는 이유로 

커피를 소비하려는 의도를 더 많이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 요인 중에서는 분위기추구 라이프스타일(β
=.110, t=2.318, p<.05)만이 기분전환적 소비동기에 정(+)적 영

향을 미침으로써 음악이나 분위기 있는 곳을 좋아하거나 다

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소비자일수록 기분전

환적인 커피 소비동기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라이프스타일이 기분전환적 소비동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기분전환적 소비동기

β t P

성별(남성=0, 여성=1) .001 .014 .989

연령 .258 2.971** .003

결혼여부(미혼=0, 기혼=1) .009 .118 .906

직업(기타=0)

- 직업1(학생=1) .016 .139 .889

- 직업2(전문직=1) -.053 -.858 .391

- 직업3(사무직/공무원=1) -.079 -.983 .326

- 직업4(서비스/판매직=1) -.058 -.729 .467

- 직업5(주부/무직=1) -.059 -.968 .334

학력 .259 4.446*** .000

거주지(지방/기타=0)

- 거주지1(서울=1)
.041 .422 .673

- 거주지2(인천/경기=1) -.059 -.607 .544

월평균 소득 -.146 -1.919 .056

월평균 외식비 .054 1.016 .310

웰빙추구 라이프스타일 .074 1.565 .118

맛추구 라이프스타일 -.011 -.233 .816

분위기추구 라이프스타일 .110 2.318* .021

외식추구 라이프스타일 .047 1.001 .318

인스턴트추구 라이프스타일 .008 .179 .858

경제추구 라이프스타일 .001 .023 .982

F 4.327***

R2 .110

*p<.05, **p<.01, ***p<.001

4.3.1.3 라이프스타일이 사회적 소비동기에 미치는 영향

라이프스타일이 사회적 소비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6>에서처럼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3.735로서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3.6%(R2=.136)로 나타

났다. 변수들 간의 투입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VIF값이 1.045∼4.933로서 10이하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구통계적 특성의 성별

(β=-.118, t=-2.322, p<.05), 결혼여부(β=-.239, t=-3.182, p<.01), 
거주지1(β=-.195, t=-2.031, p<.05)은 사회적 소비동기의 부(-)
적 영향요인이었고, 연령(β=.262, t=3.032, p<.01)과 직업1(β
=.265, t=2.386, p<.05)은 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웰빙추구 라이프스타일(β=.114, t=2.408, p<.05)과 외식추구 

라이프스타일(β=.159, t=3.377, p<.01)이 사회적 소비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경제추구 라이프스타일(β=-.116, t=-2.601, 
p<.05)은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고 외식을 즐겨하

는 소비자들이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한 커피 소비동기를 더 

많이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라이프스타일이 사회적 소비동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사회적 소비동기

β t P

성별(남성=0, 여성=1) -.118 -2.322* .021

연령 .262 3.032** .003

결혼여부(미혼=0, 기혼=1) -.239 -3.182** .002

직업(기타=0)

- 직업1(학생=1) .265 2.386* .017

- 직업2(전문직=1) -.014 -.223 .824

- 직업3(사무직/공무원=1) .120 1.492 .137

- 직업4(서비스/판매직=1) .056 .706 .480

- 직업5(주부/무직=1) .030 .506 .613

학력 .041 .708 .480

거주지(지방/기타=0)

- 거주지1(서울=1) -.195 -2.031* .043

- 거주지2(인천/경기=1) -.047 -.484 .628

월평균 소득 .044 .583 .560

월평균 외식비 -.028 -.535 .593

웰빙추구 라이프스타일 .114 2.408* .016

맛추구 라이프스타일 -.008 -.182 .856

분위기추구 라이프스타일 .065 1.375 .170

외식추구 라이프스타일 .159 3.377** .001

인스턴트추구 라이프스타일 -.022 -.473 .637

경제추구 라이프스타일 -.116 -2.601* .010

F 3.735***

R2 .136

*p<.05, **p<.01, ***p<.001

4.3.1.4 라이프스타일이 친숙/습관적 소비동기에 미치는 영향

라이프스타일이 친숙/습관적 소비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표 7>과 같이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3.769로서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3.7%(R2=.137)로 나타

났다. 변수들 간의 투입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VIF값이 1.045∼4.933로서 10이하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친숙/습관적 소비동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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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적 특성의 직업1(β=-.305, t=-2.746, p<.01)과 직업4
(β=-.200, t=-2.509, p<.05)가 부(-)적 영향을, 거주지2(β=.225, 
t=2.314, p<.05)가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라이프스타

일에서는 분위기추구 라이프스타일(β=.140, t=2.888, p<.001)
만이 친숙/습관적 소비동기에 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분

위기추구 라이프스타일이 높을수록 커피의 친숙함과 습관성

으로 인해 커피를 소비하려는 동기가 더 높아짐을 알 수 있

다.

<표 7> 라이프스타일이 친숙/습관적 소비동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친숙/습관적 소비동기

β t P

성별(남성=0, 여성=1) .024 .472 .637

연령 .128 1.484 .139

결혼여부(미혼=0, 기혼=1) -.087 -1.164 .245

직업(기타=0)

- 직업1(학생=1) -.305 -2.746** .006

- 직업2(전문직=1) -.066 -1.069 .286

- 직업3(사무직/공무원=1) -.103 -1.288 .198

- 직업4(서비스/판매직=1) -.200 -2.509* .012

- 직업5(주부/무직=1) -.021 -.344 .731

학력 -.007 -.124 .901

거주지(지방/기타=0)

- 거주지1(서울=1) .187 1.949 .052

- 거주지2(인천/경기=1) .225 2.314* .021

월평균 소득 .029 .382 .703

월평균 외식비 -.077 -1.455 .146

웰빙추구 라이프스타일 .055 1.157 .248

맛추구 라이프스타일 .064 1.404 .161

분위기추구 라이프스타일 .183 3.897*** .000

외식추구 라이프스타일 .067 1.421 .156

인스턴트추구 라이프스타일 -.046 -1.007 .315

경제추구 라이프스타일 -.075 -1.687 .092

F 3.769***

R2 .137

*p<.05, **p<.01, ***p<.001

4.3.1.5 라이프스타일이 정서적 소비동기에 미치는 영향

라이프스타일이 정서적 소비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8>과 같이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2.596로서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9.9%(R2=.099)로 나타났다. 
변수들 간의 투입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진단

한 결과, VIF값이 1.045∼4.933로서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

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구통계적 특성 중에서 성별

(β=.178, t=3.423, p<.01)만이 정서적 소비동기에 정(+)적인 영

향을 주고 있었고, 분위기추구 라이프스타일(β=-.186, 
t=-3.875, p<.001)과 경제추구 라이프스타일(β=-.091, t=-1.987, 
p<.05)이 정서적 소비동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분위기를 추구하거나 경제적인 측면을 고

려하여 소비활동을 하는 소비자일수록 커피에 중독되어 있어 

커피를 마시고자 하는 정서적 소비동기가 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 8> 라이프스타일이 정서적 소비동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정서적 소비동기

β t P

성별(남성=0, 여성=1) .178 3.423** .001

연령 .089 1.005 .316

결혼여부(미혼=0, 기혼=1) -.050 -.646 .519

직업(기타=0)

- 직업1(학생=1) .053 .470 .639

- 직업2(전문직=1) -.018 -.287 .774

- 직업3(사무직/공무원=1) .076 .923 .356

- 직업4(서비스/판매직=1) .018 .222 .824

- 직업5(주부/무직=1) -.008 -.134 .893

학력 -.016 -.273 .785

거주지(지방/기타=0)

- 거주지1(서울=1) -.047 -.477 .633

- 거주지2(인천/경기=1) -.029 -.294 .769

월평균 소득 -.009 -.112 .911

월평균 외식비 .022 .398 .691

웰빙추구 라이프스타일 -.058 -1.193 .234

맛추구 라이프스타일 -.086 -1.835 .067

분위기추구 라이프스타일 -.186 -3.875*** .000

외식추구 라이프스타일 .088 1.828 .068

인스턴트추구 라이프스타일 .057 1.216 .225

경제추구 라이프스타일 -.091 -1.987* .048

F 2.596***

R2 .099

*p<.05, **p<.01, ***p<.001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는 커피의 웰빙/건강적 소비동기와 기

분전환적 소비동기, 사회적 소비동기, 친숙/습관적 소비동기, 
정서적 소비동기에 대하여 라이프스타일의 일부 요인이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
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고, 세부 가설인 1-1, 1-2, 1-3, 1-4, 
1-5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4.3.2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커피 소비동기 차이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커피 소비동기의 차이를 분석하

기 위하여 라이프스타일의 요인분석에서 산출된 요인점수를 

이용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분류된 군집별로 집단명을 부

여한 다음 ANOVA를 통해 차이를 검증하였다. 

4.3.2.1 라이프스타일 유형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9>에서와 같이 5개의 군집으로 나누어졌다. 군집 1
은 외식추구 라이프스타일을 높게 지니고 있어 ‘외식형’으로, 
군집 2는 웰빙추구 라이프스타일과 경제추구 라이프스타일을 

동시에 높게 지니고 있어 ‘웰빙 및 경제형’으로, 군집 3은 인

스턴트추구 라이프스타일을 높게 지니고 있어 ‘인스턴트형’으
로 명하였다. 그리고 군집 4는 분위기추구 라이프스타일을 높

게 지니고 있어 ‘분위기추구형’이라 하였으며, 군집 5는 맛추

구 라이프스타일을 높게 지니고 있어 ‘맛추구형’이라 명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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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군집

요인

군집별 최종 군집 중심(표준화점수)

F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집단5

외식형(n=126) 웰빙및경제형(n=111) 인스턴트형(n=111) 분위기추구형(n=77) 맛추구형(n=45)

웰빙추구 라이프스타일 -.453 .691 .409 -.528 -.543 45.588***

맛추구 라이프스타일 -.746 -.326 .313 .445 1.360 80.089***

분위기추구 라이프스타일 -.508 -.127 .331 .720 -.315 27.938***

외식추구 라이프스타일 .185 -.690 .483 .458 -1.283 85.766***

인스턴트추구 라이프스타일 -.096 .103 .646 -.866 -.099 34.315***

경제추구 라이프스타일 -.439 .682 -.442 .728 -.608 57.391***

***p<.001

<표 10>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커피 소비동기 차이분석 결과

구분

외식형
(n=126)

웰빙및경제형(n=111) 인스턴트형(n=111) 분위기추구형(n=77)
맛추구형
(n=45) F P

M SD M SD M SD M SD M SD

웰빙/

건강적 소비동기
2.104 a .680 1.902 ab .591 2.037 a .637 1.718 b .655 1.606 b .731 7.890*** .000

기분
전환적 소비동기

2.702 ab .768 2.795 ab .833 2.950 a .834 2.779 ab .921 2.511 b .952 2.550* .039

사회적 소비동기 2.403 ab .758 2.223 b .844 2.628 a .746 2.240 ab .857 2.100 b .899 5.548*** .000

친숙/ 습관적 소비동기 2.692 .736 2.775 .874 2.908 .745 2.776 .851 2.533 .962 2.015 .091

정서적 소비동기 2.336 a .683 2.021 ab .675 2.234 a .762 2.065 ab .732 1.852 b .799 5.566*** .000

*p<.05, ***p<.001. a, b는 scheffé 검증결과(a>b).

4.3.2.2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커피 소비동기 차이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커피 소비동기의 차이를 ANOVA를 통

해 분석한 결과, <표 10>과 같이 커피 소비동기의 친숙/습관

적 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 집단 차이가 나타났다. 웰

빙/건강적 소비동기(F=7.890, p<.001)는 분위기 추구형과 맛추

구형에 비해서 외식형과 인스턴트형이 더 높게 지니고 있었

다. 이는 외식을 추구하거나 인스턴트음식을 즐겨 먹는 소비

자들이 분위기와 맛을 추구하는 소비자들보다 건강이나 웰빙

을 고려하여 커피를 소비하려는 동기를 더 많이 지니고 있음

을 나타낸다. 기분전환적 소비동기(F=2.550, p<.05)는 맛추구형

에 비해 인스턴트형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인스턴트나 

간편한 음식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맛을 추구하는 소비자들

보다 기분전환적인 커피 소비동기를 더 많이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소비동기(F=5.548, p<.001)는 웰빙 및 경제형과 맛추

구형보다 인스턴트형이 더 높았으며, 건강이나 웰빙, 경제추

구 라이프스타일이나 맛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소

비자에 비해 인스턴트 추구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소비자들이 

세련된 멋이나 분위기, 트렌드 및 동질감 등의 이유로 커피를 

소비하려는 동기를 더 많이 지니고 있었다. 정서적 소비동기

(F=5.566, p<.001)는 맛추구형에 비해서 외식형, 인스턴트형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외식과 간편한 음식, 인스턴트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맛을 추구하는 소비자들보다 컨디션과 

정서적인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 커피를 마시고자 하는 소비

동기를 더 많이 지니고 있었다. 또한 외식형에서 웰빙/건강적 

소비동기와 정서적 소비동기가 가장 높았고 인스턴트형에서 

기분전환적 소비동기와 사회적 소비동기가 가장 높았으나, 맛

추구형의 경우 커피 소비동기가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써 맛

추구형은 커피의 소비동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라이프스타일 유형별로 커피 소비동기의 일부 요

인에서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 2는 부분적으

로 지지되었고, 세부 가설인 2-1, 2-2, 2-3, 2-5는 지지되었으나 

2-4는 기각되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의 유형 요인분석에 따라 웰빙

추구, 맛추구, 분위기추구, 외식추구, 인스턴트추구, 경제성추

구 등 6가지로 나누어졌다. 또한 커피의 소비동기는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서 웰빙 및 건강적 소비동기, 기분전환적 소비동

기, 사회적 소비동기, 습관적 소비동기, 정서적 소비동기 등 5



라이프스타일과 커피소비동기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8권 제3호 (통권2호) 63

가지로 나누졌다. 가설은 라이프스타일이 커피에 미치는 영

향,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커피 소비동기의 차이 등 크게 

2가지의 가설로 설정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연령, 결혼

여부, 직업, 학력, 거주지, 월평균소득, 월평균 외식비 등 8가
지 항목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커피의 웰빙/

건강적 소비동기에는 웰빙추구, 맛추구, 분위기추구, 외식추구 

라이프스타일이 영향요인이었고, 기분전환적 소비동기와 친숙

/습관적 소비동기에는 분위기추구 라이프스타일이 영향을 주

고 있었다. 사회적 소비동기에는 웰빙추구 라이프스타일과 외

식추구, 경제추구 라이프스타일이 영향을 미쳤으며, 정서적 

소비동기에는 분위기추구 라이프스타일과 경제추구 라이프스

타일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라이프스타일 유형별로 커피

의 웰빙/건강적 소비동기, 기분전환적 소비동기, 사회적 소비

동기, 정서적 소비동기에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커피의 소비동기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

에 커피의 소비나 커피 소비자들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에서

는 소비동기에 따라 세분화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

사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현대에는 소비들이 추구하는 라이

프스타일의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커피의 소비동기나 소비

자들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연구에서도 세분화된 라이프스타

일 유형에 맞는 타겟이나 시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

점을 얻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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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ifestyle and Coffee Consumption Motivation

Jung, Ja Young*

Kim, Kwang Jin**

Abstract

In Korea recently the consumption of coffee has been drastically increased and majority of people who are more than 20th are drinking 
more than a cup of coffee every day. Nowadays coffee a kind of essential items in modern urban society. As the popularity of the 
coffee is increasing, As the coffee consumption is growing, the studies on coffee also have been increased. Many of the studies on 
coffee were focused on the consumer attitudes, coffee shops and franchise coffee shops, and coffee components or ingredients. As the 
products of the coffee are becoming diverse, the consumers of coffee also becoming diverse. There was a study showing that coffee has 
variety of types, and that motivations and attitudes for coffee consumption are different depend on demographic statistics such as age and 
life styles. On this study main focus was life style and consumer’s motivation on coffee consumption. 

For this study th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people living in Seoul City and Kyengkido from March 1, 2013 to March 31, 2013. 
6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480 were collected and 470 were used for analysis of this study. The statistics program used in 
this study was SPSS. The method used in the analysis wee factors analysis test, reliability test, validity test, t-testy, One-Way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factor analysis, the life styles were classified the following six categories ; wellbeing pursuit, taste 
pursuit, atmosphere pursuit, dine-out pursuit, instant pursuit, and economic value pursuit. The factors of coffee consumption motivation 
were 6; wellbeing consumption motivation, changing mood consumption motivation, social consumption motivation, habitual consumption 
motivation, and emotional consumption motivation. The demographic factors used in this study were age, marital status, occupation, 
educational background, residence, income, and eating-out expenses. 

The hypothesis used in this study were two. The first hypo-thesis was whether the coffee consumption was affected by the life styles. 
The second hypo-thesis was whether there was any statistical differences on the motivation of coffee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life style.  

The outcome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life styles had partial impact on coffee consumption motivatio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fe style, except for the habitual consumption motivation, all the other factors showed statistical differences on 
coffee consumption motivations according the characteristics of life styles. 

Key Words: Life Style, Coffee Consumption, Coffee Consumer, Coffee Consumption Factors, Coffee-Consumption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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